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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목양산업(1)

영국에서 사육되는 양은 유난히 종류가 많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유럽대륙의 한 구

석에 조그만 섬나라로 구성된 영국이지만, 중세부터 많은 양을 유럽으로 수출하여 부를 축

적함으로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영국의 부가 목양산업을 통해 축적되었다는 것은 많

이 알려져 있지 않다. 영국의 여러 지방에서는 그 고장의 풍토에 맞는 양모를 이용하여 전

통적인 직물이나 니트제품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현재 영국에는 약 3천백만 마리(2011)의 양이 사육되고 있으며, 매년 약 3만2천 톤(2011)

의 양모가 생산되고 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하면 이 수량은 세계 3 % 정도밖에 되지 않

지만, 품종개량에 소질이 있는 영국인이고 보면 40여종의 순종 양과 그 품질의 높은 수준에

서는 단연 으뜸이다.

영국에는 약 9만 명의 목양업자가 목양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양모산업은 모두 요크셔

에 있는 영국 양모마케팅공사(British Wool Marketing Board)의 손을 거쳐 수매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 공사는 영국 농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반관반민의 단체로서 1950년 활동

을 시작한 이래 모든 영국 양모를 수매하고 있는데, 양모 사육방법, 양모 수모요령의 지도 

등을 통하여 양모를 수매하고, 분류하여 경매를 통한 판매에까지 일체를 관리하고 있다. 

매년 5월에서부터 7월 사이에 양모의 수모가 끝나는데, 이것은 각지에 있는 양모 마케팅 

공사 창고에 입고되고 분류된다. 말은 쉽게 양모의 분류라고 하지만, 40여종이나 되는 양모

의 종류별, 색상별, 등급별로 분류하면, 250종류 이상을 분류하는 대단한 작업이다.

이렇게 분류된 양모는 창고에 보관되며, 브래드퍼드(bradford)와 에든버러(edinburgh)에 

있는 두 곳의 경매장에서 경매를 통해 연중 매각된다. 물론 경매 전에 정부와 생산업자들이 

양모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 금액으로 양모를 수매한 다음 그 가격 이상으로 경매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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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국의 양모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스티프니스(stiffness)가 강한 양모로서 생

산량이 적다는 이유와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매년 전량 매진된다.

특히, 영국 양모가 벌키성이 우수한데, 이것은 추운 기후와 환경 때문에 이루어진 조건이 

아닌가 생각되며, 과학적으로는 영국 양모가 크림프가 많으며, 이 크림프가 마치 스프링과 

같은 독특한 태와 강한 스티프니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영국 양모로 만든 수편 모사가 특히 볼륨감이 있고 따뜻하며, 직물을 만들었을 때 태가 

좋으며, 옷이 된 다음에 형태안정성이 좋다는 것과, 카펫이나 양모 이부자리가 되었을 때 탄

력성이 좋다는 것 등은 모두 천연적으로 우수한 크림프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영국 양에는 몇 가지 천연적인 색상이 들어간 양모를 그대로 활용한 직물이나 니트

제품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호수지방에서만 사육되는 전혀 개량되지 않은 하드위크

(hardwick)양의 회색(grey), 웨일즈(wales) 지방에 서식하는 블랙 웰스 마운틴(black welsh 

mountain)의 다크 브라운(dark brown), 제이콥(jacob)의 차콜 그레이(charcoal grey) 등 인

공 염료가 필요 없는 소박한 색상의 제품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영국 양모에는 종류에 따라 켐프(kemp) 양모와 블랙(black)이라고 불리는 검정색 

양모를 볼 수 있으며, 자연색을 그대로 이용한 트위드(tweed) 직물이나 니트제품의 깊은 맛

을 볼 수 있다.   

트위드 직물은 스코틀랜드에서 발달한 전통적인 직물로 스코틀랜드를 흐르는 트위드 강

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해리스 트위드(harris tweed)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직물이

다. 스코틀랜드 서북부의 춥고도 비가 많은 헤브리디스 제도(hebrides islands)의 양모를 사

용하여 만들어진 따뜻하고, 튼튼한 해리스 트위드 직물은 그 색상이나 디자인 등이 모두 현

대적인 패턴으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예전의 켐프가 섞인 양모를 소재로 하여 지금

도 수직으로 제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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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의 전통적인 스웨터라고 불리는 니트제품의 역사도 그야말로 영국의 해안이나 

전원지방의 역사가 된다. 영국이 섬나라인데다 언덕이 많은 나라로서 대부분이 춥고 비바람

이 많은 환경이다. 이러한 지방에서 사육된 양은 몇 세기 동안 어려운 환경 하에서 몸을 보

호하기 위하여 특이한 양모를 만들어내었고, 이것이 농부나 어부들의 소중한 옷으로서 니트 

제품이 개발되었던 것이다.

간지 섬의 피셔맨 스웨터(fisherman sweater), 아란 섬의 아란 스웨터(arran sweater), 동

해안의 피셔만 니트 그리고 셰틀랜드 니트(shetland knit) 등 오랜 역사적인 전통을 갖는 니

트 제품도 영국 양모로만 가능한 특징을 갖는 제품들이다. ♣ (공석붕)   


